
 
‘수신료 거부 운동’ 이헌, KBS 이사 자격 없다

  천영식 전 이사가 총선에 나가겠다며 KBS 이사 자리를 내팽개친지 20여 일만에, 
후임 이사의 윤곽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이 이헌 변호사,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추천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언론노조 KBS 본부가 누차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또다시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KBS 이사 추천권을 행사했다는 데 먼저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한
국당의 몽니 부리기 결과가 고작 이헌 변호사라는 데 더욱 더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 
이헌 변호사가 누구인가. 현재의 직함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의 공동 대표라지만, 그의 지난날은 인권과 통일을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권을 후
퇴시키고,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과거들로 점철돼 왔다.

  온 국민을 절망케 했던 세월호 참사 직후, 어렵게 세월호 특조위가 만들어졌지만 
내부 특조위원들끼리의 갈등이 반복됐다. 그 중심에 당시 새누리당 추천으로 특조위
원으로 임명됐던 이헌 변호사가 있었다. 활동 기간 내내 진상규명 활동에 도움이 되
기는커녕 온갖 이유를 들이대며 특조위의 활동을 사실상 방해했고, 결국 사퇴 이후 
세월호 유족들에게 고발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후 옮겨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직도 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법무
부 감사에서 독단적 운영, 차별적 언행을 일삼아왔고 무단으로 3억 4천만원의 인센티
브를 지급하거나 개인 명함 방식의 USB 400개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돼 해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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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 지난해 천영식 전 KBS 이사 등과 함께 KBS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이헌 
변호사(왼쪽에서 4번째) / 출처 : 연합뉴스)

  이헌 변호사는 과거부터 오랜 기간 KBS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아왔다. 지난 
2007년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주도한 <KBS 수신료 거부운동>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
사들’의 총무 간사 자격으로 소송을 대표 대리한 것이다. KBS를 놓고 ‘기울어진 운동
장’이라 비난하고, ‘수신료 거부 소송’까지 앞장서 이끌어 온 인물에게 과연 KBS이사
의 자격이 있는가.

(* 사진 설명 : ‘KBS 시청료를 안내도 단전(斷電) 조치는 못한다’라며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던 
2007년의 이헌 변호사 / 출처 : 조갑제닷컴)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KBS에 이헌 변호사에게 내어줄 자리는 없다. 또 자유한국
당을 비롯한 정치권에는 KBS의 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할 어떤 근거도 없다. 우리는 
이헌 변호사를 비롯한 부적격 인사들이 KBS 이사에 선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장서 
투쟁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분명히 경고한다. 정당이 추천한 무자격자에 대한 추천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해답은 지극히 명확하다. 법이 정한대로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 
인물’을 KBS이사로 추천하는 것만이 공영방송을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첫걸
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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